
무주산골영화제결산 16기획
2016년 6월 8일 수요일

영화와 함께 울고 웃으며 잊지못할‘추억의 밤’보내

지난 6월 2일(목) 초록빛 가득한 등나무운동장에서 개막
작 <2016 필름 판소리, 춘향뎐>을 시작으로 영화소풍길에
나섰던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월 6일(월) 무주산골영화
관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 했다.
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무주산골영화제에는 무주군 전

체 인구를 보다 많은 총 26,000여명이 관객이 산골 무주를
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. 특히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반
응은 뜨거웠다.
실내 상영관에서 진행되는 매회 영화마다 관객들이 줄을

서서 대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300석이 넘는 예체문화
관 대공연장의 좌석이 가득 채워지기도 했다.
이로써 무주산골영화제는 엄선된 영화와 특색 있는 이벤

트로 관객들의 발걸음을 이끄는데 성공하며 관객과 지역주
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휴양영화제로 관
객들에게 각인되었다.

▲ 무주산골영화제에서만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개막식,
<2016 필름 판소리, 춘향뎐>
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페스티벌 프렌즈 오지호와 손은

서를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배우와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
하였으며, 배우 박철민, 김혜나의 사회와 대표 밴드 봄여름
가을겨울의 울림 있는 공연으로 네 번째 영화소풍길을 시
작했다.
특히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무주군의 명소

인 등나무운동장에서 한국고전영화 <성춘향>과 국립창극단
단원 이소연의 소리 그리고 색소포니스트 손성제의 음악이
결합한 <2016 필름 판소리, 춘향뎐>을 선보이며 개막식을
방문한 2천여 명의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.

▲ 무주산골영화제만의 특색 있는 극장,‘숲 속 극장’반
응 뜨거워
제4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프로

그램은‘숲’섹션의 영화들이었다.
작년에 이어 올해도 덕유산 국립공원 대집회장에 마련된

숲 속 극장에서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<요시노 이발관
>, <카모메 식당>, <안경> 뿐만 아니라 <아비정전>과 <브로
크백 마운틴>이 35mm 필름으로 상영되었고, 오기가미 나오
코 감독이 직접 숲 속 극장을 찾아 관객들로부터 뜨거운
호응을 얻었다.
특히 <아비정전>과 <브로크백 마운틴>이 상영되었던 지난

4일과 <비틀즈 : 하드 데이즈 나이트>, <헤이마> 등 음악영
화들을 상영했던 5일에는 비로 인해 낮아진 기온에도 불구
하고, 수백여 명의 관객이 새벽 늦은 시간까지 쏟아질 듯
아름다운 별 빛 아래 영화를 관람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
억을 만들었다.

▲ <소년, 달리다> 뉴비전상 수상, <델타 보이즈> 건지상&
전북영화비평포럼상 수상 <스틸 플라워> 무주관객상 수상

한국장편영화경쟁부문인‘창’섹션의 10편 가운데, 한국 영
화의 미학적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시선과 도전적인 방식
으로 자신의 영화적 비전을 보여준 최우수 영화에 수여되
는‘뉴비전상’(상금 1,000만원)은 강석필 감독의 <소년, 달
리다>가 수상했다.
그리고 감독 자신만의 확고한 영화 언어를 통해 새로운

가능성을 보여준 영화에 수여하는 감독상인‘건지상’(전북
대학교 후원)과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 3인으로 구성된 심
사위원이 선정한‘전북영화비평포럼상’의 수상작은 고봉수
감독의 <델타 보이즈>에게 돌아갔다.
마지막으로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 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

심사위원이 선정한‘무주관객상’은 박석영 감독의 <스틸플
라워>가 수상했다.

▲ 영화소풍길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준 토크프로그램,
전시와 공연 & 이벤트
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시, 공연이

벤트를 통해 영화 소풍을 온 관객에게 무주산골영화제에서
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을 선사했다.
지난해 신설되어 호평을 받았던‘산골 토크’는 올해 총 8

회가 진행되었으며, 영화감독 이해영과 정치학 박사 하승우
교수, 음악평론가 김작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
관객들을 즐겁게 해주었다.
영화제 기간에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(GV)에는 <카모메 식

당>의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을 비롯하여 <동주>의 이준익
감독과 배우 박정민, <시선 사이>의 신연식 감독, <커튼콜>
의 배우 박철민과 <족구왕>의 배우 황승언, 황미영 등 총
17편의 감독과 프로듀서, 배우 등이 참여했다.
또한 김반장과 윈디시티를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예체문

화관 광장에서 진행된 프로파간다 포스터 전시도 관객들의
영화소풍길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. 페스티벌 프렌즈 오
지호와 손은서는 그린카펫과 개막식 및 핸드프린팅 행사에
참석하여 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를 빛내주었다.

▲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로 가는 영화관 큰 성
과 거둬
제4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반딧불 시

장을 야외상영장으로 사용하고, 낙화놀이로 유명한 안성면
의 두문 마을을 야외상영장으로 추가하여 외지 관객과 무
주군민들이 어우러져 영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
성했다.
또한 야시장, 낙화놀이와 같은 무주만의 마을의 행사와

연계하여 관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.
영화 소풍을 온 관객들은 야시장과 낙화놀이와 함께 다양

한 실내외 극장뿐만 아니라 마을로 찾아가는 영화관에서
자유롭게 영화를 즐겼고, 영화제 기간 내내 영화와 함께 울
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잊지 못할 산골 무주의
밤을 만끽했다. /무주=전문선기자

무주군전체인구보다많은 26,000여명관객방문성황

‘산골토크’등다양한프로그램·공연이벤트등특별한순간선사


